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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여 상부 감태숲 등 다양한 연산호 서식, 

다른 다이빙 포인트 비해 자연 상태 그대로

자리돔 군무 문섬 범섬 비교해도 손색 없어, ·

해발 인 성산 일출봉은 만년 전 제주도의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 드물게 바다 속에서 180m 10

수중폭발한 화산체이다.

용암이 물에 섞일 때 일어나는 폭발로 용암은 고운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형으

로 쌓여 있다 원래는 화산섬이었지만 신양해수욕장 인근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. 

육지와 연결이 된 것이다. 

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출봉 정상에는 직경 바닥면의 높이 해발 에 면적이 약 570m, 90m

나 되는 사발모양의 분화구가 자리한다 이곳에서 예전에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21.44ha . 

억새를 비롯한 넝쿨 이대 당귀 등 여종의 많은 식물과 꿩 등 다양한 동물이 자생하고 있, , 200

다 북쪽의 우도와 남쪽의 섭지코지 서쪽에 식산봉 두산봉 지미봉 등이 일출봉을 향해 자리잡. , , 

고 있다 예부터 이곳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영주 경 제주의 경승지 중. 10 ( ) 

에서 으뜸이라 했다.



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 오르는 일출은 온 바다를 물들여 보

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 한다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년 월 일 천연기념물로 지. 2000 7 19

정됐으며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년 월 일 세계자연유산 등2007 7 2 UNESCO 

재에 이어 년 월 일 세계지질공원 년 월 일 세계 대자연경관 대표명2010 10 1 UNESCO , 2011 11 12 7

소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년도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년 월 한국관. 2011 , 2012 12

광기네스 선에도 선정됐다12 .

최근 세계 대자연경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림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7

광명소가 됐다.

특히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남국의 바다는 계절에 따라 그 아름다움을 달리하며 

많은 관광객의 경탄을 절로 자아냄과 동시에 일출봉 아래의 바다 속 경치에 대해 궁금증을 갖

게 만든다.

닭새우▲

탐사대는 이달 일 성산일출봉 남쪽에 있는 수마포구에서 약 동쪽에 위치한 일출봉 아12 1km 

래의 수중여 일명 선발이 또는 달인여 를 찾았다 선발이 포인트는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많은 ( ) . 

스쿠버다이버들이 문섬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다이빙 포인트로 꼽고 있는 곳이다.

바다 속으로 입수 후 약 의 수심까지의 수중여 상부는 비교적 평탄한 암반대로 형성돼 있15m

고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었다.

제주의 대표적 해조류인 감태가 바다숲을 이루고 있었다 감태 바다숲을 지나 직벽으로 이루어. 

진 암반대를 따라 천천히 유영을 하다 보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연산

호 군집을 볼 수 있다 연산호 중 해송 둥근컵산호 꽃총산호 방사민가시산호 부채뿔산호 가. , , , , , 



시산호류 등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검붉은수지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, .

수중여 포인트▲

암반과 암반사이의 작은 공간에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 대형 갑각류인 닭새우가 

자주 관찰됐다.

조성환 자문위원 연안생태연구소장 은 이 해역이 도내 다른 다이빙 포인트에 비해 다이버의 ( ) "

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며 대형 갑각류인 닭" "

새우는 관광자원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곳을 찾는 다이버 뿐만 아니라 어촌계 차원에

서도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" .

또 잘 발달된 수중직벽의 물 흐름에 따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리돔 무리의 유영하는 장관

은 문섬이나 범섬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.

자리돔 무리의 유영을 뒤로 하고 조금 더 깊이 내려가자 수심 약 에 폭 정도의 수20m 7~8m 

중아치가 나타났다 아치 주변에도 다양한 연산호 군집이 서식하고 있었고 아치를 통과해서 계. 

속 유영하다 보니 평탄한 암반을 만날 수 있었다 암반에도 감태로 이루어진 바다숲이 잘 발달. 

해 있었다.

이처럼 성산일출봉의 수중여는 최근까지도 많은 스쿠버다이버들로 인한 훼손 등의 영향을 거

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생물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.

노도성 자문위원 연안생태연구소 연구원 은 많은 스쿠버다이버가 다이빙을 하면서 단순한 자( ) "

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수중동굴이나 아치를 선호하는데 이 곳은 스쿠버 

다이빙의 중요한 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한다 며 앞으로 보존과 관리" "

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중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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